
생활사건 스트 스가 부정 정서경험에 미치는 향에서 기질과 처양식의 역할

- 779 -

우울과 불안은 정신병리의 핵심정서로 독립

장애로 보기보다는 부정 정서로 종합해서 련

변인과의 계를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최근

Barlow, Allen과 Choate(2004)가 제시한 정서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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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사건 스트 스가 반 인 정신건강의 토 가 되는 부정 정서경험에 미치는 향에서 기질

과 처양식의 역할을 공분산구조모형을 통하여 종합 으로 검증하 다. 서울 소재 학에서 온라

인으로 심리학 과목을 수강하는 299명의 학생들을 상으로 생활사건 스트 스, 기질, 스트 스

처양식, 그리고 불안과 우울증상에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그 결과 생활사건 스트 스가

부정 정서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신경증기질과 처양식이 순차 으로 매개하며, 생활사건

스트 스로 인한 부정 정서는 신경증기질에 의해 증폭되고 이는 회피 처양식에 의해 더욱 악

화되거나 문제해결 처양식을 통해서 경감되는 이 매개모형이 생활사건 스트 스, 기질, 그리고

처양식이 독립 으로 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는 단순효과 모형과 생활사건 스트 스가 부정

정서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기질과 처양식이 병렬 으로 매개한다고 가정하는 병렬매개모

형 등의 안 모형에 비해 우수한 모형임이 시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상 으로

개인에게 안정 인 기질과 처양식이 생활사건 스트 스와 련된 개인의 정서경험을 조 하는

데 유용한 개입변인으로 사용될 가능성과 본 연구의 제한 을 논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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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통합치료(unified treatment)에도 반 되

어 있다. 우울이나 불안 증상들은 반 인 고통

이나 부정 정서라는 공통 인 요소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Watson, Clark, & Carey, 1988),

우울과 불안 장애는 서로 높은 공병률을 가지고

있고(Mineka ,Watson, & Clark, 1998), 우울이나

불안 장애의 주된 증상들은 정신병리의 주요 요

인들을 구성하며, 더 나아가 정신건강의 요한

요소를 구성한다. 공병률이란 넓게는 한 개인 안

에서 서로 다른 장애가 함께 일어나는 것으로 정

의된다(Lilienfeld, Waldman, & Israel, 1994;

Mineka, Watson, & Clark, 1998). 두드러진 우울

발작으로 정의되는 기분장애(mood disorder:

APA, 1994)와 불안한 기분이나 행동 회피

(APA, 1994)로 정의되는 불안장애는 그 두드

러진 공병률을 보이는 장애이다(Mineka et al .,

1998). 이러한 공병률의 증거로는 첫째, 기분장애

가 불안장애와 강력하게 공병되어 있는 경우이다.

Kessler 등(1996)은 주요 우울장애를 가지고 있는

개인 58%가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보고했

다. 반 로, 불안장애로 진단받은 부분의 개인들

이 우울증의 진단기 에도 합했다(Clark, 1989;

Mineka et al., 1998). 둘째, 다양한 불안장애들은

서로 공병률이 높다( , Brown, Campbell,

Lehamn, Grisham, & Mancill, 2001). 를 들어

Magee, Eaton, Wittchen, McGonagle과

Kessler(1996)는 공황장애로 진단 받은 사람들

74.1%, 단순공포증 68.7%, 그리고 사회공포증

을 보인 사람들 56.9%의 사람들이 다른 불안

장애의 진단 기 에도 합했다고 보고했다. 마지

막으로, 기분과 불안장애는 약물사용, 신체장애,

섭식장애, 그리고 성격장애 등의 다른 종류의 심

리장애와 높은 공병률을 보인다(Mineka et al.,

1998).

선행 연구들에서 밝 진 우울이나 불안증상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생활사건 스트 스, 기

질, 그리고 스트 스 사건에 한 개인의 처양

식(coping style) 등이 있다. 이러한 변인들과 불

안이나 우울과의 계에 을 맞춘 선행연구들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생활스트 스는 일반 으로 신체 는 심리

으로 정 인 향보다는 부정 인 향을 주

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여러 심리장애의 발생

과 련이 높다(Brown, Chorpita, & Barlow,

1996). 여러 연구자들은 스트 스 사건이 불안과

우울을 포함하는 많은 심리 장애와 련이 있

으며, 불안장애가 스트 스 사건에 의해 발되기

쉽다는 것을 발견하 다(Angst & Vollrath, 1991;

McLean & Crowe, 2002). 그러나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스트 스와 응 사이의 계는 그리 크

지 않았는데, 스트 스를 가져다주는 생활사건과

질병 사이의 상 은 .30 정도로 추정된다(김정희,

1987; Kessler, Price, & Wortman, 1985; Kobasa,

Maddi, & Khan, 1982). 이러한 면에서 보면, 한

개인이 스트 스 상황에 직면하 다고 해서 반드

시 신체 질병이나 심리 장애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으며, 개인 특성이 여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생활스트 스 경험과 심리 부

응 간의 계를 보다 잘 이해하기 해서는 기

질이나 처양식 같은 개인 인 특성에 한 이

해가 요하다고 하겠다.

기질과 기분장애나 불안장애와의 계를 폭넓

게 개 한 연구자들은 Watson과 그의 동료들이

다. 그들은 개인차의 범 한 두 측면에 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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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했는데, 신경증기질(neuroticism)과 외향성기

질(extraversion)의 두 기본 인 특질은 거의 모든

기질이론에 포함되어 있다(Clark & Watson,

1999; Watson, Clark, & Harkness, 1994). 이들에

따르면, 이 특질들은 성격의 “Big Two”를 구성한

다. 이 두 특질들은 (1) 부분 으로는 선천 인

생리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2) 핵심 특징으로

정서과정을 가지고 있다(Digman, 1994). Watson,

Gamez와 Simms(2005)가 1990년에서 1992년까지

5533명을 상으로 행한 NCS(National

Comorbidity Survey; Kessler et al., 1996)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경증기질이 기분장애(r=.30)나 불

안장애(r=.20)와 강한 상 을 보인 반면 외향성기

질은 기분장애(r=-.10)나 불안장애(r=-18)와는 정

상 이 있었다. Gamez, Watson과 Doebbeling

(2004)이 1991년 걸 을 치른 상이군인들의 자

료를 분석한 결과, 신경증기질은 주요우울증

(r=.38), 범불안장애(r=.31), 그리고 외상후 장애

(r=.35)와 상 이 높았다. 한 같은 자료에서 특

정 우울 는 불안 증상들과 기질간의 계를 분

석했을 때(Watson et al., 2005), 부정 기질

(negative temperament)은 우울한 기분(r=.41),

심이나 즐거움이 어듬(r=.40), 그리고 신경과민/

불안(r=.39)들과 상 은 높은 반면, 정 기질

(positive temperament)은 이들 증상들과 부 상

(r=-.30;-.28;-.23)을 보 다. Watson 등(2005)이

학생, 지역사회거주성인, 그리고 임상환자들을

상으로 개발한 우울과 불안증상에 한 다차원

검사(IDAS; the Iowa Depressed and Anxiety

Scales)를 학생집단에게 실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경증기질은 불안한 정서(anxious affect)

와 정 상 (r=.64)을, 외향성기질과는 부 상

(r=-.27)을 보 다.

개인의 정서경험에 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

들로는 처행동(coping behavior)이 있다. 스트

스 상황 하에서 개인들이 보이는 처행동들은

일반 으로 상황에 따라 변하는 과정이라고 여겨

지지만(Folkman & Lazarus, 1988), 처행동이

시간과 서로 다른 스트 스 상황에 걸쳐 일정하

고 안정 이라는 증거도 있다(Costa, Somerfield,

& McCrae, 1996; Hewitt & Flett, 1996; McCrae

& Costa, 1986; Parkes, 1986). 한 성격기질이

처행동의 요한 장기 인 언변인이라는 증

거도 있다(Vollrath, Torgersen, & Alnaes, 1995).

이러한 처행동의 지속 인 형태를 처양식

(coping style)이라고 일컫는다. 처양식 주요

한 한 가지는 회피 처(avoidance coping)로, 이것

은 갈등을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행동과 략을

포함한다(Costa, Somerfield, & McCrae, 1996;

Hewitt & Flett, 1996). 비록 회피 처양식

(Gomez, 1988)이나 우울과 불안 증상(Achenbach,

1991)들이 성이나 나이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들이 있지만, 일반 으로 회피 처양식이 우

울이나 불안과 정 상 이 있음을 보여주는 여

러 연구들이 있다(Gomez, 1988; Seiffge-Krenke

& Klessinger, 2000). 이러한 결과들은 회피 처

양식이 불안과 우울의 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기질특질들과 처행동 간의 계를 살

펴본 연구에서, 처양식을 범 하게 근

(approach)과 회피(avoidance)의 두 역으로 나

었을 때(Billings & Moos, 1984; Herman-Stahl,

Stemmler, & Petersen, 1995; Jorgensen &

Dusek, 1990), 근 처양식은 스트 스의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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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여겨지는 갈등을 해결하는데 목 을 둔

략을 포함한다. 근 처양식을 행동양식과 인지

양식으로 나 기도 하는데(Compas, 1987; Kavsek

& Seiffge-Krenke, 1996; Seiffge-Krenke, 1992),

행동 근 처에는 사회 지지와 정보를 찾는 행

동이 포함되는 반면, 인지 근 처양식에는 문제

해결을 다루는 략을 포함한다. 물론 이 두 근

처행동은 서로 하게 연 되어 있다(Kavsek

& Seiffge-Krenke, 1996; Seiffge-Krenke, 1992).

이러한 연구들에서 외향성기질은 근 처행동과

정 인 상 을 그리고 회피 처행동과는 부 인

상 을 보여주는 결과가 있다(Amirkhan,

Risinger, & Swickert, 1995; Bolger, 1990;

Martin, 1986; McCrae & Costa, 1986; Parkes,

1986; Rim, 1987). 한 신경증 기질은 회피 처

양식과 정 상 을 보인 반면(Bolger, 1990;

Endler & Parker, 1990; McCrae & Costa, 1986;

Parkes, 1986; Rim, 1987), 근 처양식과는 부

인 상 을 보 다(Amirkhan, Risinger, &

Swickert, 1995; Endler & Parker, 1990; Epstein

& Meier, 1989).

선행 연구들을 개 해 보면, 생활사건 스트

스, 기질, 처양식과 불안이나 우울 증상 간의

계를 종합 으로 고찰한 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

로 보인다. 스트 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개인에

게 있어서 상 으로 안정 인 기질과 처양식

은 둘 다 개인의 정서경험에 향을 미치지만, 그

둘이 어떠한 방식으로 정서경험에 향을 미치는

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따라서 매우 빈번하게 발

생하는 심리 고통이며 정서장애의 요한 요인

으로 간주되는 불안과 우울을 체계 으로 이해하

고 효과 으로 극복하기 해서는 불안이나 우울

같은 부정 인 정서가 발생하고 지속되며 변화하

는데 기여하는 요한 심리사회 변인들의 역할

을 구체 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사건 스트 스가 부정

정서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기질과 처양식

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매개변인이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계를 설

명하는 변인으로 정의된다(Baron & Kenny, 1986;

Holmbeck, 1997; James & Brett, 1984). 즉 매개

변인이란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서의 기제라고 볼 수 있다(Baron &

Kenny, 1986). 만약 본 연구에서 기질과 처양식

이 사람들이 생활사건 스트 스로 인해 부정

정서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매개변인으로 작용한

다면, 생활사건 스트 스가 부정 정서를 일으키

는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한 개인의 부정 정서

의 경험은 생활사건 스트 스보다는 그들의 기질

이나 처양식에 직 인 향을 받았을 가능성

이 크다(MacKinnon & Dwyer, 1993). 따라서 앞

서 개 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에 입각해 기질과

처양식이 생활사건 스트 스로 인해 우울

불안 등의 부정 정서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매

개변인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가정한 후, 이를 검

증하기 한 공분산구조분석을 시행하 다. 본 연

구에서 다음의 3가지 모형들을 검증하 다. (1)

단순효과모형에서는 생활사건 스트 스와 기질,

그리고 처양식이 서로 독립 으로 부정 정서

에 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단순효과모형에 따

르면, 생활사건 스트 스가 부정 정서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기질과 처양식은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지 않으며 생활사건 스트 스, 기질,

처양식이 서로 독립 으로 부정 정서에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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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다고 가정한다. (2) 병렬매개모형에서는 생활

사건 스트 스가 부정 정서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기질과 처양식이 병렬 으로 매개한

다고 가정한다. 병렬매개모형에 따르면, 기질과

처양식이 생활사건 스트 스가 부정 정서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나,

기질과 처양식이 서로 향을 미치지 않고 독

립 으로 매개변인의 역할을 한다고 가정한다. (3)

이 매개모형에서는 생활사건 스트 스가 부정

정서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기질이 매개를

하고, 기질이 부정 정서에 향을 미치는 과정

에서 처양식이 매개를 한다고 가정한다. 이 매

개모형에 따르면, 기질은 생활사건 스트 스로 인

해 부정 정서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향을 미

치고, 처양식은 기질이 부정 정서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즉

개인이 경험하는 부정 정서는 생활사건 스트

스보다는 기질이나 기질과 히 련된 처양

식에 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방 법

참여자

서울 소재 온라인 학교에서 심리학 련 과

목을 수강하는 학생 299명(남자 66명, 여자 233명)

이 참가하 으며, 연령 범 는 19세에서 62세까지

고(남 21세～62세, 여 19세～55세) 고, 평균 연

령은 34.66세(남 39.86세, 여 33.18세) 다. 반

으로 20 에서 30 가 체의 76%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 다. 남녀집단 간의 연령차는

t(298)=6.12, p<.001로 유의하 다. 본 연구의 심

이 임상집단이 아닌 일반인들에서의 행태에 심

이 있으므로 오히려 연령층이 20 에 몰려있는

일반 학생보다는 일반인들이 수강을 많이 하는

온라인 학에서의 수강생들을 상으로 하 으

며 표본의 연령 별 분포는 이를 히 반 한

다고 하겠다.

측정도구

한국 Eysenck Personality Question-

naire(EPQ; Eysenck & Eysenck, 1985). 신경

증기질, 외향성, 정신증기질(psychoticism), 그리고

허 성 등을 측정하는 81문항으로 되어있는 성격

질문지인데, 본 연구에서는 이 수(1985)가 한국어

로 번안하여 표 화한 Eysenck의 한국 성격차

원검사를 사용하 다. 한국 성격차원 검사는 총

79문항으로 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신경증기

질과 외향성을 재는 35문항만을 사용하 다.

Eyesenck의 한국 성격차원검사의 소척도별 신

뢰도는 외-내향성은 .80에서 .78까지, 신경증 경

향성은 .78에서 .74까지 다(유희정, 1990). 본 연

구에서의 내 일 성 계수 α=.71 다.

한국 Coping Orientation to the

Problems Experienced(COPE ; Carver,

Scheier, & Weintraub, 1989). 스트 스에 처

하는 처양식을 “문제해결 근”, “사회 지지추

구”, “회피 처”, 그리고 “ 정 수용”의 정도를

측정하는 53문항의 질문에 4 척도로 답하게 된

다. 본 연구에서는 이옥주(2002)가 번안한 한국

COPE를 사용하 다. 한국 COPE의 하 역별

신뢰도는 문제해결 근이 내 일 성 계수 α=.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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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지추구가 내 일 성 계수 α=.69, 회피

처가 내 일 성 계수 α=.71, 그리고 정 수

용이 내 일 성 계수 α=.69 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개 에서 부정 정서와 일 성 있는

상 을 보여 문제해결 처, 사회 지지추구

처, 그리고 회피 처에 한 결과만을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의 내 일 성 계수 α=.85 다.

한국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 Spielberger, Gorsuch, & Lushene, 1

970). 이 도구는 기질 인 불안을 측정하는 20문

항( , “나는 하고 신경질 으로 느낀다.”)으

로 이루어져 있으며 4 척도로 답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김정택과 신동균(1978)이 한국어로 번

안한 한국 STAI를 사용하 다. 한국 STAI는

김정택과 신동균(1978)의 연구에서 상태불안과 특

성불안의 내 일 성은 각각 내 일 성 계수 α

=.86, 내 일 성 계수 α=.87이었다. 본 연구에서

의 내 일 성 계수 α=.95 다.

한국 Beck Depression Inventory(BDI;

Beck, Ward, Mendalson, Mock & Erbaugh,

1961). 우울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우울의 인지

, 정서 , 신체 증상을 측정하는 21개의 자기

보고형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호와 송종용(1991)이 번안한 한국 BDI를

사용하 다. 그들의 연구에서 내 일 성은 내

일 성 계수 α=.98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 일

성 계수 α=.82 다.

한국 Life Event Survey(LES; Sarason,

Johnson, & Siegel, 1978). 개인의 생활에 변화

와 향을 수 있는 57건의 생활경험들이 최근

3개월 동안 출 한 빈도와 그 여 의 정도를 측

정하는 질문지이다. 경험의 유무와 함께 그 경험

의 향을 매우 나쁜(-3)에서 매우 좋은(+3)의 7

척도에 답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호

(1993)가 한국어로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의 내 일 성 계수 α=.97 다.

자료분석

응답 자료들의 반 인 기술 통계와 상 분

석을 해 SPSS 12.0을 사용하 다. 본 연구의

모형검증을 해 Amos 4.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

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시

행하 으며, 모형의 성과 부합도를 평가하기

한 기 으로는 홍세희(2000)의 논문에서 권한

GFI(Goodness of Fit index), NFI(Normed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CFI

(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을 사용하 다.

일반 으로 부합치들은 .90 이상이면 합당한 모형

으로 보며, RMSEA는 .05 미만이면 좋은 모형,

.08보다 작으면 합당한 모형, .10보다 크면 나쁜

모형으로 간주한다(홍세희, 2000).

결 과

성별에 따른 분석

본 연구에서 남녀의 표본 수의 불균형에 따른

향을 알아보기 하여 성별에 따른 변인들의

평균과 표 편차를 표 1에 제시하 다. 성별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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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각 변인별 차이는 종속변인인 불안과 우울을

제외하고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불안과 우

울 수는 여성 표본에서 상 으로 높았는데,

일반 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불안이나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과(Nolen-Hoeksema, 1987, 1990)

일치하는 결과로, 남녀 간의 표본 수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본 표본이 일반 인 모집단을 잘 표

한다고 가정된다. 남녀 간의 차이가 종속변인인

불안과 우울에서는 차이를 보 으나 독립변인의

수 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이 후의

분석에서 성별을 따로 통제하지는 않았다.

변인들 간의 상 계

먼 , 본 연구에서 측정된 각 척도들의 평균과

표 편차, 그리고 각 척도들 간의 상 을 구하

는데,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부정 인

생활사건은 신경증기질(r=.22, p<.01), 우울 증상

(r=.45, p<.001), 그리고 불안 증상(r=.38, p<.001)

과 높은 상 을 보 다. 외향성 기질은 신경증기

질과 약한 역상 (r=-.14 p<.05)을 보 을 뿐 유

의한 상 을 보인 변인은 없었다. 신경증기질은

불안(r=.58, p<.001), 우울(r=.54, p<.001)과 높은

상 을 보 으며, 문제해결 처와는 역상

(r=-.17, p<.001)을 회피 처와는 높은 상 (r=.42,

p<.001)을 보 다. 처양식 , 문제해결 처는

사회 지지추구와 높은 상 (r=.26, p<.001)을 보

변인 남자 M(SD) 여자 M(SD) t

생활사건스트 스 94.00(9.87) 87.00(9.43) .05

신경증기질 4.97(3.34) 5.74(3.14) -1.68

문제해결 60.43(4.29) 59.80(6.65) .73

회피 처 32.37(5.55) 32.71(6.00) -.41

BDI 6.25(5.62) 8.08(6.97) -1.86
**

STAI 44.14(11.94) 50.26(15.45) -2.10
**

표 1. 성별에 따른 각 측정 변인들 간의 평균 표 편차

** 
p<.01

변인 M(SD) 1 2 3 4 5 6 7

1.생활사건스트 스 7.41(9.57)

2.외향성기질 4.86(2.86) -.09

3.신경증기질 5.57(3.20) .22** -.14*

4.문제해결 60.0(6.21) -.10 .10 -.17**

5.사회 지지 27.5(4.60) -.09 .11 .13 .26***

6.회피 처 32.7(5.90) .10 .05 .42*** -.08 .13*

7.BDI 7.70(6.74) .45
** -.02 .54

***
-.20

*** -.04 .40
***

8.STAI 49.0(15.00) .38
** -.06 .58

***
-.26

*** -.06 .31
***

.72
***

표 2. 각 측정 변인들 간의 상 , 평균, 표 편차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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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불안(r=-.26, p<.001)이나 우울(r=-.20,

p<.001)과는 역상 을 보 다. 사회 지지추구

처양식은 회피 처양식과 약간의 상 (r=.13,

p<.05)을 보 을 뿐 불안이나 우울과는 상 을 보

이지 않았다. 회피 처양식은 불안(r=.31, p<.001)

이나 우울(r=.40, p<.001)과 높은 상 을 보 다.

마지막으로 불안과 우울은 서로 높은 상 을 보

다(r=.72, p<.001).

공분산구조분석을 이용한 모형 검증

생활사건 스트 스와 기질, 그리고 처양식이

부정 정서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기 하여

공분산구조분석을 시행하 다. 기질과 처양식

불안이나 우울과 유의하게 상 된 신경증기질

과 회피 처방식, 그리고 문제해결 처양식을 모

형에 포함하 다. 생활사건스트 스와 신경증기질

을 독립 인 차원으로 구분하 고, 처양식을 하

나의 잠재변인으로 설정하여 문제해결 처양식

과 회피 처양식을 측정변인으로 설정하 다.

처양식 회피 처와 문제해결 처와 유의한 정

상 만을 보일 뿐 다른 변인들과는 상 을 보

이지 않은 사회 지지추구 처는 모형에 포함하

지 않았다. 특히 사회 지지추구 처는 처양

식에서 부정 정서와 서로 반 방향으로 상

되어 있는 회피 처와 문제해결 처와 모두 정

상 을 보여 모형의 검증에 하지 않은 것으

로 단되었다. 한 종속변인을 부정 정서란

잠재변인으로 설정하고 불안과 우울을 측정변인

으로 설정하 다.

이론구조 검증에서는 생활사건 스트 스, 기

질, 처양식의 직 경로만을 설정한 단순효과모

형과 생활사건 스트 스에서 기질과 처양식이

부정 정서를 매개하는 병렬매개모형, 그리고 생

활사건 스트 스와 부정 정서 사이에 기질이

매개를 하고 기질과 부정 정서 간의 계를

처양식이 매개하는 이 매개 모형을 검증하여 비

교하 다. 검증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듯이

이 매개모형의 합도가 χ2(χ2 = 40.85; df=11,

p<.001)를 제외하고는 가장 양호하게 나타났다

(NFI=.92, RFI=.80, TLI=.84, CFI=.94,

RMSEA=.09). χ2는 지나치게 엄격하게 모형을 검

증하기 때문에 모형의 합성을 실 으로 평가

하지 못하기 쉬우며, 이럴 경우 일반 으로 다른

합도 결과를 우선 으로 살펴보고 단하도록

권한다(이순묵, 1990; Mulaik, James, Alstine,

Benett, Lind, & Stilwell, 1989). 이 매개모형에

한 공분산구조분석 결과, GFI, NFI, TLI, CFI는

‘양호한’ 수 을 보 으며 RMSEA는 ‘받아들일 만

한’ 수 을 보 다. 이 매개모형의 경우 생활사건

스트 스에서 처양식에 이르는 경로를 제외하

고는 모든 경로가 다 유의하 으며, 따라서 생활

사건 스트 스가 부정 정서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 신경증기질이 부분 으로 매개역할을 하

고, 신경증기질이 부정 정서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는 회피 처양식이 부정 정서를 악화시

키는 방향으로, 문제해결 처양식은 부정 정서

를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최종 으로 선택된 이 매개모형

이 성별로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증하고자 남자와

여자를 그룹요인으로 지정하여 분석한 결과 남녀

에 따른 모형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χ
2=4.964, df=1, p=.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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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에서는 불안 우울에 향을 미치는

변인에 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에 근거해 생활

사건 스트 스와 기질, 그리고 처양식이 부정

정서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 다. 생활사건스트

스와 기질, 그리고 처양식이 독립 으로 부정

정서에 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는 단순효과모

형과 생활사건스트 스가 부정 정서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기질과 처양식이 병렬 으로

매개한다고 가정하는 병렬매개모형, 그리고 생활

사건 스트 스가 부정 정서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기질이 매개를 하고 기질이 부정 정

서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처양식이 매개를

한다고 가정하는 이 매개모형의 비교 검증을

해 공분산구조분석을 시행한 결과, 이 매개모형

이 두 안 모형에 비해 상 으로 더 우수한

모형임이 확인되었다.

연구결과를 보다 구체 으로 다시 살펴보면,

불안과 우울은 서로 상 이 높았고 공분산구조모

형에서도 불안과 우울의 측정변수가 부정 정서

란 잠재변인과 높은 상 을 보여 불안과 우울이

부정 정서로 분류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우울과 불안을 부정 정서로 통합해 치료하는 최

근의 경향(Barlow et al., 2004)을 지지하는 것이다.

한 선행연구에서 밝 진 로(Angst &

Vollrath, 1991; McLaren & Crowe, 2002; Watson

et al., 2005; Gomez, 1988; Seiffge-Krenke &

Klessinger, 2000) 생활사건 스트 스와 기질, 그리

고 처양식은 부정 정서의 경험에 향을 주었

다. 우울과 불안을 포함한 많은 심리 장애들이

스트 스 사건과 련이 있다는 연구(Angst &

Vollrath, 1991; McLaren & Crowe, 2002)결과처럼

본 연구에서도 생활사건 스트 스는 불안이나 우

울과 높은 상 을 보 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생

활사건 스트 스와 신경증기질이 높은 상 을 보

는데, 이는 기질이 생활사건 스트 스로 인한 부

정 정서의 경험을 매개할 가능성을 간 으로

시사하는 것이다. 신경증기질과 부정 정서 경험

의 높은 상 (Watson et al., 2005)은 본 연구에서

도 확인되었다. 신경증기질의 회피 처양식과의

정 상 , 문제해결 처양식과의 부 상

(Bolger, 1990; Endler & Parker, 1990)도 확인되었

다. 그러나 외향성기질과 부정 정서경험이 부

상 (Watson et al., 2005)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 외향성기질의 문제해결 응과의 정 상 과

회피 처와의 부 상 (Bolger, 1990; Martin,

1986; McCrae & Costa, 1986; Parkes, 1986; Rim,

1987)은 검증되지 않았다.

이는 한편으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기존 연

구에서 사용 던 학생들이 아닌 일반인인 이유

도 있을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기존의 연구들이

모형 χ
2 df GFI NFI TLI CFI RMSEA

단순효과모형 128.33 14 .82 .76 .54 .77 .17

병렬매개모형 82.18 12 .89 .85 .67 .86 .14

이 매개모형 40.85 11 .96 .92 .84 .94 .09

표 3. 각 모형의 합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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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들을 상으로 하 고 본 연구는 한국인들

을 상으로 하 기 때문에 민족 간의 정서의 차

이(안신호, 이승혜, 권오식, 1994)에 기인했을 가능

성도 있다. 선행연구들이 보여주듯이, 외향성은 부

정 정서에 상당한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

Gomez & McLaren, 2006)으로 작용할 수 있기

신경증기질

생활사건

스트 스

처양식

부정 정서

문제해결

BDI

STAI

.28
***

.44
***

.78
***

.-.29***

.81***

.84
***

회피

.38***

그림 1. 단순효과모형(***p<.001)

생활사건

스트 스

신경증기질

처양식

.52
***.22***

.49
***

.79
***

.25
***

-.26***

부정 정서

BDI

STAI

.82***

.88
***

회피 처 문제해결

그림 2. 병렬매개모형분석(***p<.001)

STAI

.88***

회피 처 문제해결

.55 -.27
***

부정 정서

BDI

.84***

생활사건

스트 스

신경증기질 처양식
.51

***.66
***

.22***

처양식

.08 .32***

.32

그림 3. 이 매개모형(***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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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본 연구에서 검증되지 않은 외향성에

한 더욱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분산구조모형의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기

질과 회피 처양식은 부정 정서의 경험을 재

하는 취약성(vulnerability: Ingram, Miranda, &

Segal, 1998)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시사하

고, 문제해결 처양식은 신경증기질이 부정

정서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그 향을 조

하는 회복력(resiliency: Gomez & McLaren, 2006)

요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의

연구에서 불안과 우울 같은 부정 정서의 험

요인, 보호요인, 취약성 요인, 그리고 회복력 요인

에 한 더욱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생활사건 스트

스가 부정 정서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신

경증기질과 처양식이 순차 으로 매개하고 있

으며, 생활사건 스트 스로 인한 부정 정서는

신경증기질에 의해 증폭되고 이는 부 한 처

양식에 의해 더욱 악화되거나 한 처양식을

통해서 경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생활사건

스트 스가 부정 정서에 미치는 향이 신경증

기질을 통제하고도 여 히 유효하고, 신경증기질

이 부정 정서에 미치는 향이 처양식을 통

제하고도 여 히 유효한 결과는 생활사건 스트

스와 신경증기질이 독립 으로 부정 정서에

향을 미칠 가능성과 본 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제

3의 변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에서 한계 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본 연구의 횡단 성격은 비

록 기질과 처양식, 그리고 정서경험에서 높은

상 계를 밝혔다하더라도 그 변인들 간에 인과

계가 있음을 밝히기에는 부족하다. 한 기

질과 처양식 외의 제 3의 변인이 기질과 처

양식, 정서경험에 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를 들어, 각 변인들은 공통의 유 기반을 공

유하고 있을 수도 있고, 이들과 하게 련된

인지-감정 체계의 반 일수도 있다(Watson &

Clark, 1984). 한 설계의 종단 연구가 기질

과 처양식의 정서경험에 한 인과 계를

밝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본 연구는 자기보고만을 사용하고, 면

이나 찰 는 정서경험일지 같은 다른 보완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

들이 사람들의 기억에만 의존했다는 한계 이 있

으며 다른 측정도구들을 통해 검증하는 차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사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의 경험을 평가하지 않

았다. 본 연구는 설문에 답할 당시의 기분과 정서

만을 측정함으로서, 사 에 불안이나 우울 증상을

경험하고 회복된 사람이나 진단을 받았던 사람들

이 보 을 향을 배제하지 못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생활사건 스트

스라는 개인외 변인과 기질과 처양식이라

는 개인내 변인이 개인의 부정 정서 경험에

미치는 향을 종합 으로 고찰한 연구라는 의의

를 갖는다. 기질과 처양식 둘 다 어느 정도 성

격변인(Vollrath, Torgersen, & Alnaes, 1995)이고

안정 으로 유지되는(Costa, Somerfield, &

McCrae, 1966; Hewitt & Flett, 1996) 성질을 가

지고 있다. 따라서 반 인 고통이나 부정 정

서라는 공통 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Watson,

Clark, & Carey, 1988) 불안과 우울에 생활사건

스트 스 같은 외 인 사건이 개인의 성격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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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통해 어떻게 재되고 매개되는지를 밝힘으

로서 이러한 부정 정서를 치료하고 방하는데

활용할 가능성을 잠재 으로 제시하 다고 볼 수

있다. 부분 으로 선천 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기질(Digman, 1994)에 한 개입은 쉽지 않겠지

만, 신경증 기질이 높은 집단을 타겟집단으로 하

여 부정 정서(불안이나 우울장애)에 한 방

개입은 가능한 일이다. 한편 처행동도 개인

에게서 안정 요소(Costa, Somerfield, &

McCrae, 1966)이긴 하지만, 한 처행동에

한 강화와 부 한 처행동에 한 경험 치

료나 교육은 정서장애에 한 치료나 방 효

과를 지닐 것으로 기 된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연구들이 부정 정서의 원인이나 취약성 요인에

만 심을 가진 반면, 본 연구에서는 문제해결

처양식이 신경증기질이 높은 개인들에게서 부

정 정서를 감소시킬 수 있는 회복력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 다. 앞으로 정신병리나 장애의

원인과 취약성에 한 연구뿐만 아니라, 이러한

회복력 요인에 한 연구가 더욱 많아져야 할 것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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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le of temperament and coping style in

the process of life event stress affects

negative emotional experiences

Kyenghee Lee Hoon-Ji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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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life event stress, temperament and coping style on negative emotional

experiences were analyzed by the method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wo hundred and

ninety nine students who attended on-line psychology class were surveyed. As a result dual

mediating model is approved superior than the other alternative two models. Which means the

effect of life event stress on negative emotional experience is mediated by neuroticism and

the effect of neuroticism on negative emotional experience is mediated by problem-solving

coping style and avoidance coping style. The avoidance coping style aggravating the

experience of negative emotion and the problem-solving coping style relieving the experience

of negative emotion. Based on these results the possibilities of using the temperament and

coping style as a tool of intervention and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words : temperament, coping style, emotional experience, emotional dis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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